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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이 공격성과 사회적위축을 매개로 하여 온라인비행 및 오
프라인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

널조사(KCYPS)의 2013년 조사자료 중 대상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중 1 패널 4

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우울

은 온라인비행 및 오프라인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우울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온·오프라인 비행을 증가시키는데, 온라인비행보다는
오프라인비행에 대한 매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이 증가하면 사회

적 위축도 증가하며 이에 따라 온라인비행은 증가하지만 오프라인비행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이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하여

온·오프라인 비행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청소년비행 예방 및

효율적인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갖는다.

« 주제어: 청소년 우울, 온라인비행, 오프라인비행, 공격성, 사회적 위축

Ⅰ. 서 론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발생 이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청소년 폭행사건

이 연속 보도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소년법 폐지 청원 등 청소년 비행과 범

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실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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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비행은 오프라인비행과 온라인비행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오프라인비행은 사

회적 법률이나 규범 및 학교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폭행, 절도, 음주, 흡연, 가출

등의 현실에서의 일탈행동을 뜻하며, 온라인비행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의 사이버공간에서 저지르는 모든 유형의 범죄 혹은 비행행동을 의미한다(이성식,

2005).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로, 미성숙한 존재인 청소년이 성숙한 어

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기이다. 이 시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심각한 정서

적·심리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좌절과 불만이 잠재하여

극단적인 사고와 과격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신명희 외, 2013),

그중 우울은 청소년기에 종종 경험되는 심리적 증상이다. 교육부 외(2018)에서 수행

한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2018년 응답 청소년 전체 27.1%,

즉 4명 중 1명이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슬

픔과 절망감을 느끼는 정도의 우울을 경험하였으며, 남학생(21.1%)에 비해 여학생

(33.6%)이, 중학생(남 19.0%, 여 31.9%)에 비해 고등학생(남 22.9%, 여 35.0%)이 더

높은 우울감을 보고하였다. 청소년기의 우울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과다수

면, 체중변화, 식욕저하, 두통, 복통, 불면증 등의 신체적 증상을 보이거나 죄책감,

자기비하, 창피함 등의 정서적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경미, 2014).

이처럼 우울은 많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증상이며, 심할 경우 자살생각이나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신혜정 외, 2014;

장영애, 이영자, 2014).

그런데 성인기와는 달리 청소년기 우울의 많은 경우, 전형적인 우울 감정을 나타

내는 대신 가출이나 반사회적 행동, 약물남용 등 다른 형태로 증상을 나타내는 이

른바 “가면성 우울(masked depression)”의 형태를 보인다(강경미, 2014; 김태순, 강

차연, 2008; Bemporad & Lee, 1988). 이형영(1999)에 따르면 청소년의 우울증은 슬

픔이나 낙담 등과 같은 우울 증상이 겉으로 표출되는 성인의 우울증과는 달리 두

통, 복통, 극심한 무력증 등의 신체증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문제로 인

식되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이 어렵고, 무엇보다 반사회적 행동 및 비행 등의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오윤선, 2006; 조형정, 김명랑,

조민희, 2017). 이처럼 청소년기의 우울은 개인의 감정적 기복에만 그치는 것이 아

니라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행이나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

문에(강경미, 2014), 이에 대한 원인 및 경로 규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우울과

온·오프라인비행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울이 청소년의 온라

인 비행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고은희, 김은정, 2014; 고은희, 황성현, 2015),

오프라인비행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김태량, 최용민,

2016; 임선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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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소년의 우울이 직접 온·오프라인 비행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다른

중요한 매개변수나 조절변수가 작용하는지를 밝힌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진

혜민, 박병선, 배성우(2011)는 우울과 오프라인비행의 간의 관계에 제 3의 변인이 존

재할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였으나, 우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으며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과의 관계 및 경로에 관한 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요 변수 중 하나는 공격성이다. 이는 청소년의 공격성이 온라인비행(권

정민, 2016; 김동기, 전지영, 이선주, 2008)과 오프라인비행(김지혜, 2013; 장신재,

2014; 차민규, 2014)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우울과도 관련이 높은

변수이기 때문이다(서미정, 2009; 홍태화, 황순택, 2015). 진혜민 등(2011)은 우울이

청소년의 오프라인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격성을 통해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우울과 비행 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 위축이 매개변

수로 다루어진 연구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사회적 위축은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

으며(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온라인비행을 증가시키고(고은희, 김은정, 2014;

김단비, 2016), 학교생활적응, 자살이나 비행 등의 청소년기 부적응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박기원, 2014; 양원경, 1999).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울과 온라인비행 및 오프라인비행과의 관계에서의 사회적 위축의 영향력을 가늠

해 볼 수 있다.

종속변수인 온라인비행과 오프라인비행에 이르는 각각의 경로에도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의사소통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감출 수 있고(김재휘, 김지호, 2002), 정보의 제공과 수정 및 삭제가

자유로워 가해자를 구별하기 어려우며 국경과 공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발신지와

수신지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일일이 법으로 규율하고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정완,

2005).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접근이 쉽고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달

되므로 온라인비행 피해청소년은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며, 복합적이고 은밀

하게 발생하므로 온라인비행 피해청소년이 자신의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이규미 외, 2014). 이러한 익명성

과 비대면성, 편이성과 즉시성 및 암수성이라는 온라인비행의 특성(이성식, 전신현,

2012)으로 인해 온라인비행과 오프라인비행의 경로가 다를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비행을 온·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매개변수의 효과나 경

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대표적 내재화 문제인 우울이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온라인비행과 오프라인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냄으

로써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비행의 실체에 한발 더 다가가고, 나아가 이를 예

방하기 위한 효율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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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은 청소년의 온라인비행 및 오프라인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우울이 청소년의 온라인비행 및 오프라인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격성

과 사회적 위축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Ⅱ. 이론적 배경

우울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슬픔에서부터 신체적·인지적·정서적 장애를 가져오는

심한 경우까지 사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권석만, 2016). 우울은 ‘심리적

감기’라고 부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특히 청소년들이 우울을 더 많이 경

험하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

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태순, 강차연, 2008; 교육부 외, 2018). 청소년기는 신

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며, 기분의 변화가 심하고 정서적으로 불

안정할 뿐 아니라 자기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를 꺼리고 부정적이며 자기 비판

적인 태도를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울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 더 활발하

게 활동하거나 반사회적 행동, 약물남용, 공격성, 사회적 철회, 가출 등의 행동을 통

해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가면성 우울(masked

depression)의 형태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우울의 특징이다(강경미, 2014; 이은선,

2006; Bemporad, & Lee, 1988; Glasser, 1966).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인 행동화 모델에서는

내재화 문제가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며, 내면화 문제로 인해 외현화 문제가 발생한다

고 설명한다. 즉, 내면화 문제인 우울이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표출된다

는 것을 의미하며, 가면성 우울의 개념과도 연결된다(최정아, 2010). 이는 우울과 같

은 부정적 정서가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켜 이후의 비행 증상을 유발할 수 있

으며(Wiesner, 2003), 청소년들이 우울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부정과 행동화의 방어기

제를 사용한 결과가 심각한 비행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Kaufaman &

Heins, 1958; 김윤정, 1999에서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Vieno 외(2008)의 연구에서는

우울 증상이 반사회적 행동 등의 증가를 예측하였고, Kovacs(1988)의 우울과 품행장

애가 공존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는 대부분 품행장애 진단보다

우울에 대한 진단이 먼저 내려진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Grasser(1966)는 청소년들

의 우울과 같은 내면화된 문제가 가면성 우울증상인 자학적 행동이나 비행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들로 표출되며, 비행청소년들의 공격행위나 약물남용, 문란한 성행위

등의 행동에 가면성 우울이 내재되어 있다는 Krakowski(1970)의 주장은 행동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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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우울이 청소년의 오프라인

비행을 유발하거나 촉진시키는 중요한 심리요인이며(임선아, 2015), 소년원과 분류심

사원 재소 비행청소년들이 학생청소년들에 비해 우울성향이 높게 나타나 청소년의

우울성향이 비행행동의 원인이 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김헌수, 김현실, 1997; 박우

정, 정진복, 2015).

이성식, 전신현(2012)에 따르면 우울한 청소년들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이유로

사이버공간에 빠져있다가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 우울한 청소년들은 학

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김금순, 김은미, 2015),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수록 온라인비행에의 개입수준이 높아진다(박미영, 2008). 청소년의 우울과 온라

인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우울이 온라인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지혜, 2013; 이은선, 2006). 고은희와 김은정(2014)

은 우울이 심한 청소년일수록 주의집중의 어려움이 늘어나고, 인터넷 사용빈도가 증

가하여 온라인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이성식과 전신현(2012)의 연구에서

도 우울한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교류하면서 정서적으로 지지받기를 원하며, 인터

넷 오락을 통해 우울을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은 청소년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행동문제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다양한 행동뿐만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위협적 사고 및 태도를 뜻한다(곽금

주, 1992). 공격성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청소년 초기에 적절

히 발산하지 못할 경우 비행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진혜민, 박병선, 배병우, 2011).

Kastner(1998)는 공격성이 비행 청소년의 정서적 특징 중 가장 핵심적이고 주된 증

상이라고 하였으며, 이혜은과 최정아(2008)는 공격성이 청소년의 음주, 흡연, 가출 및

폭력비행을 증가시키는 촉진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장신재(2014) 또한 공격성이 음주,

흡연, 폭행, 강도와 같은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실제로 일반청소

년과 소년원 재소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행청소년들이 일

반청소년에 비해 공격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심응철, 1999).

공격성은 청소년의 오프라인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온

라인비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김동기, 전지영, 이선주, 2008; 권정민,

2016),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정이나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소

외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더욱 활발히 이용할 수 있다(천정웅, 2000). 여러 선행연구들

은 공격성과 온라인비행과의 관계가 정적 상관임을 나타내 공격성이 높을수록 온라

인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고은희, 황성현, 2015; 임선아,

2015). 이렇듯 공격성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을 저해하고(김금순, 김은미,

2015), 약물사용이나 범죄와 같은 비행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진

섭, 2009). 이처럼 공격성은 비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직접적 변수이면서 동시에

우울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 매개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진혜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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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은 우울이 공격성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를

밝힌 바 있다. 즉, 우울한 청소년들은 공격성 수준이 높아져 비행행동을 저지를 가능

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사회적 위축은 혼자있는 상태(solitude) 즉 사회성의 결핍, 수줍음, 행동억제, 고립,

소외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Rubin & Coplan, 2004),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고 사

회적 상황에 적절히 참여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행동을 뜻한다(조주영, 오인수, 2014).

사회적 위축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사회부적응행동 중

내면화 행동문제 범주의 하나로(Younger & Daniels, 1992),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으로 낯선 상황에 마주했을 때 갖게 되는 경계심과 주변으로부터의 인식된 사

회적 평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갖게 되는 자기 인식의 감정에 기여하는 성격 기질

을 뜻하며(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특정 상황에서 혼

자 있으려 하는 모든 형태의 행동문제이다(정경미 외, 2013).

우울한 청소년들은 타인에 대해 친밀감을 덜 느끼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여 자신

의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등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향을 보인

다(Kandel, Ravies, & Davies, 1991; 이은선, 2006 재인용). 이봉주와 민원홍, 김정은

(2014)은 청소년기의 우울이 사회적 위축을 예측하는 주요요인이며, 우울한 청소년

일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위축도 증가한다고 보

고하였다. 양원경(1999)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 및 철회는 신경증, 정신

병, 자살, 비행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청소년기 부적응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의 오프라인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

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김선남(1994)은 소년원과 소년감별소에 수용중인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소외감을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비행성향이 높아지

고 이러한 비행성향은 비행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소외감이 비행성향을 통해 비행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

했을 때 사회적 위축문제를 갖는 청소년이 오프라인 비행에 개입할 가능성을 생각

해볼 수 있다.

사회적 위축은 온라인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고은희, 김

은정, 2014).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단비(2016)는 사회적 위축이 아동의 부정적인

문제 상황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온라인비행행동을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응택, 이은경(2015)의 연구에서도 위축감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과 관

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소외감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김은경, 2012), 개인이 지각하는 심리, 사회적 소외감이 인터넷 과다사용

수준을 상승시켜 인터넷 가상세계로의 도피와 온라인비행과 같은 인터넷 과다사용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심진숙, 2008). 소외감은 사회적 고립감이나 정체성 형성

과정과 사회화 과정이 교란된 결과로 인한 심리적 상태(심진숙, 2008)로 설명되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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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의 사회적 위축의 의미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사회적 위축이 온라인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소년기의 대표적 내재화 문제인

우울은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과 같은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공격성과 사회적 위

축은 청소년의 오프라인비행과 온라인비행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 그리고 온오프라인비행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청소년비행 예방과 개입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소년범죄의 비율이 높으며(여성가족부, 2017), 중

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우울이 높다(교육부 외, 2018)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아

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3년 데이터 중 중1패널이 성장하여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2017년 2월말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

로부터 제공받았으며 2017년 2월말부터 6월까지 연구가 진행되었다. 중1패널의 4차년

도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총 2,108명으로 남학생이 1,075명, 여학생이 1,033명이다.

2. 측정 도구

측정도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 사용된 척도들을 그대로 사용하

였으며, 각 측정도구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우울

우울의 측정을 위해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중 우울관련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문항은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

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등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울의 수준을 1점 ‘매우 그렇다’, 2점 ‘그

런 편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4점 척도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문항에 대해 역코딩을 하여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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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게끔 변환하였으며, Cronbach’s ⍺값은 .89로 높게 나타났다.

나. 공격성

공격성은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남이 하는 일을 방

해할 때가 있다’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격성 변인도 우울 문항과 마찬가

지로 4점 리커트 척도이며 공격성 문항에 대해 역코딩을 하여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게끔 변환하였다. Cronbach’s ⍺값은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해 측정하였다. 측정문

항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

기 어렵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등 총 5문항이며, 사회적 위축의 수준을

1점 ‘매우 그렇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점 ‘전혀 그렇지 않

다’까지 4점 척도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 위축 문항 또한 우울과 공격성 문항과

마찬가지로 역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높게끔 변환하였으며,

Cronbach’s ⍺값은 .88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라. 온라인비행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는 온라인비행의 측정을 위해 한국청소년패

널조사(KYPS)의 관련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온라인비행 관련 자료를

지난 1년 동안에 온라인 비행행동을 경험한 유무로 측정하였다. 측정 문항은 ‘지난 1

년 동안 채팅/게시판 등에 일부러 거짓정보 올리기’,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받아 사용

하기’,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기’ 등 총 6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경험을 했으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

여 변환한 모든 문항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온라인비행 변수를 설정하였다.

Cronbach’s ⍺값은 .49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Cronbach’s ⍺값을 높이기 위해 문

항수를 조정하지 않고 주어진 자료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마. 오프라인비행

오프라인비행 척도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관련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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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으며, 오프라인비행 관련 자료를 지난 1년 동안에 오프라인 비행행동을 경험한

유무로 측정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담배 피우기’, ‘무단결석’,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등 총 14문항이다. 오프라인비행 또한 온라인비행과 마찬

가지로 비행행동을 경험했으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여 변환한 모든 문

항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오프라인비행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Cronbach’s ⍺값은 .59

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비행 변수 또한 온라인비행 변수와 마찬가지로 문항수

를 조정하지 않고 주어진 자료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23.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신

뢰도는 Cronbach-α값으로 검증하였고,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 그리

고 온·오프라인 비행경험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 분석절차는 측정의 적합도를 검토하기 위한 측정모형을 추정하여 검증하였

고, 다음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모

수치들은 최대우도법 절차에 따라 산출되었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X² 통계량과 TLI,

CFI, RMSEA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모델적합도 지수와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X²

검정’은 p값이 .05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X²은 표본 크기의 영향을

받아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X²은 증가하기 때문에 X²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증분적합지수 CFI, TLI는 0.9 이상, 절대적합지수

RMSEA는 0.08이하면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간주한다(Hu & Bentler, 1999).

Ⅳ. 연구결과

1.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 온·오프라인비행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알

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측정변수들이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우울과 공격성, 온라인비행이 오프라인비행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

며,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이 온라인비행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80이

상의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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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1.

우울
①

2.
우울
②

3.
우울
③

4.
공격
①

5.
공격
②

6.
공격
③

7.
위축
①

8.
위축
②

9.
위축
③

10.
위축
④

11.
위축
⑤

12.
오프
①

13.
오프
②

14.
오프
③

15.
온
①

16.
온
②

17.
온
③

1 - .773* .742* .538* .325* .419* .375* .332* .397* .365* .334* .053* .027 -.009 -.009 -.033 .021

2 - .656* .497* .328* .409* .339* .283* .359* .300* .310* .112* .032 .031 .010 -.010 .041

3 - .453* .341* .398* .448* .436* .467* .449* .421* .034 .021 -.017 .009 .041 .046*

4 - .440* .622* .261* .188* .212* .201* .146* .075* .045* .036 -.005 -.001 .053*

5 - .560* .242* .221* .230* .202* .160* .110* .124* .081* .015 .095* .097*

6 - .236* .187* .211* .198* .151* .134* .098* .080* -.015 .035 .081*

7 - .623* .552* .545* .545* .007 .020 -.020 .056* .082* .048*

8 - .583* .742* .571* .010 .035 -.006 .051* .071* .041

9 - .645* .586* -.006 -.010 -.037 .030 .027 .043*

10 - .573* .008 .007 -.017 .030 .016 .039

11 - -.015 -.004 .013 .037 .033 .025

12 - .228* .294* .028 .105* .114*

13 - .335* .095* .145* .145*

14 - .104* .131* .150*

15 - .250* .199*

16 - .334*

17 　 　 　 　 　 　 　 　 　 　 　 　 　 　 　 　 -

*p<.05,**p<.01,***p<.001. 우울 ①,②,③ = 우울을 세 개 꾸러미로 제작한 것, 공격 ①,②,
③ = 공격성을 세 개 꾸러미로 제작한 것, 위축 ①,②,③,④,⑤ = 사회적위축 5개 문항, 오
프 ①,②,③ = 오프라인비행을 세 개 꾸러미로 제작한 것, 온 ①,②,③ = 온라인비행을 세
개 꾸러미로 제작한 것.

2. 측정모형분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구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

정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 오프라인비행, 온라인비행이 잠재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이 3개 또는 5개씩 구성되어 있다. 측정변수는 모형의 간명성을

위해 문항합산을 실시하였으며 문항합산은 구조모형검증을 실시할 때, 다수의 항목으

로 구성된 측정지표를 합산하거나 평균을 구해 새로운 문항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

으로(조현철, 강석후, 2007),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문항합산 방법 중 구성개념과

항목간의 관계(item-to-construct relation)를 계산하여 항목묶음들 간의 균형을 유지

하게 하는 방법인 문항 꾸러미(item parceling) 방식을 적용하여 설정하였다. 문항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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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미를 설정하기 위하여 단일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꾸러미가 잠재변인에 거의 균등한 부하량을 갖도록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였으며, 사회

적 위축은 5개의 문항을 그대로 측정변수로 설정하였다<표2>. 이렇게 설정된 측정변

수들이 각각의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지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표 3>과 같이 X²=806.776(df=109), CFI=.949, TLI=.929,

RMSEA=.052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표 2> 각 측정변수의 문항내용

변수 문항내용 문항수

우
울

우울
1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4
모든 일이 힘들다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울기를 잘한다

우울
2

외롭다
3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우울
3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3기운이 별로 없다

걱정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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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모형분석

구조모형의 분석은 우울을 독립변수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변수로, 온라

인비행과 오프라인비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루어졌다. 우울이 온·오프라인비행

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간 가구 소득과 성별

을 통제변수로 하여 각각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를 통제하도록 설정하였다. 구조모형

의 분석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표 3>과 같이 X²=982.246(df=133), CFI=.940,

TLI=.914, RMSEA=.052으로 나타나 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
격
성

공격성
1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2

아무 이유없이 울 때가 있다
공격성
2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2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공격성
3

하루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2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사
회
적
위
축

위축1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1
위축2 부끄럼을 많이 탄다 1
위축3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1
위축4 수줍어한다 1
위축5 사람들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1

오
프
라
인
비
행

오프
라인
1

담배 피우기

5
술 마시기
무단결석
다른사람 협박하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오프
라인
2

다른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5
다른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삥뜯기)
다른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성관계
다른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오프
라인
3

다른사람 심하게 때리기

4
가출
돈을걸고 도박 게임하기
패싸움

온
라
인
비
행

온라인
1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허락없이 사용하기
2

다른 사람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하기
온라인
2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기
2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받아 사용하기

온라인
3

채팅하면서 성별이나 나이 속이기
2

해킹/게시판 등에 일부러 거짓정보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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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의 적합도

구분 X²(df) p CFI TLI RMSEA

측정모형 806.776(109) .000 0.949 0.929 0.052

구조모형 982.246(133) .000 0.940 0.914 0.052

적합기준 - >.05 >.90 >.90 <.08

구조모형의 요인들 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그림 2]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청

소년의 우울이 온라인비행(β=-.08, n.s)과 오프라인비행(β=-.02, n.s)과의 관계에서 유

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반면, 공격성(β=.66, ｐ<.001)과 사회적 위축(β=.55, ｐ

<.001)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공격성은 온라인비행(β=.13, ｐ<.01)과

오프라인비행(β=.26, ｐ<.001)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사회적 위축은 온라인

비행(β=.10, p<.05)과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오프라인비행(β=-.08, p<.05)과는 부

(-)적상관을 보였다. 매개변수인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β=-.02, n.s)의 관계에서 유의

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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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이 온라인비행과 오프라인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과 사회적위축의 매

개변수의 간접효과가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모든 경로에서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간접경로 유의미성 검증
경로 간접효과 Z

우울 → 공격성 → 오프라인비행 0.173 5.372***

우울 → 공격성 → 온라인비행 0.088 2.805**

우울 → 사회적 위축 → 오프라인비행 -0.045 2.158*

우울 → 사회적 위축 → 온라인비행 0.053 2.525**

*p<.05, **p<.01, ***p<.001

[그림 2]에서는 공격성에서 오프라인비행과 온라인비행으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 <표

5>와 같이 공격성이 오프라인비행과 온라인비행으로 가는 경로를 고정한 모형과 그

렇지 않은 모형간의 차이가 16.39로 3.84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집단간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우종필, 2012, p.251). 따라서 공격성이 오

프라인비행과 온라인비행으로 가는 경로가 같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두

경로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 비제약모형과 경로제약모형의 비교

Model CMIN DF TLI CFI RMSEA 모형비교

비제약모형 982.246 133 0.914 0.94 0.052 ∆DF ∆χ₂

경로제약모형 998.631 134 0.913 0.939 0.052 1 16.39***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과 온라인비행 및 오프라인비행과의 관계를 탐색하

고, 우울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온라인비행 및 오프라인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공격

성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우울이 공격성을 통해 온라인비행 및 오프라인비행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우울이 온라인비행과 오프라인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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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공격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우울

이 온라인비행 및 오프라인비행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기보다는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격성이 증가하여 온라인비행과 오프라인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모두

높아짐을 의미한다. 특히 공격성의 매개효과가 온라인비행과 오프라인 비행으로 가는

두 경로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격성이 온라인비행보다 오프라

인비행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우울이

온라인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김지혜, 2013; 이성식, 전신현, 2012), 우울이

오프라인비행을 유발하거나 촉진시키는 요인이라는 선행연구들(김태량, 최용민, 2016;

박우정, 정진복, 2015; 임선아, 2015)과 상이하나 우울이 공격성을 통해 오프라인비행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2011)의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또한 우울한 청소년들은 온라인상에서 교류하면서 정서적으로 지지받기를 원한다는

이성식, 전신현(2012)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며,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가면성 우울

증이 내재되어 있다는 Krakowski(1970)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청소년의

우울이 온·오프라인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우울과 온·오프라인비행

사이에 제 3의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비행

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경로로 구분하여 공격성의 매개효과가 두 경로 간에 차이

가 있음을 밝혀낸 것은 중요한 발견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우울은 사회적 위축을 통해 온라인비행 및 오프라인비행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한 청소년일수록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

되어 온라인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며, 이는 청소년의 우울이 사회적

위축과 같이 내면화된 행동문제로 나타났을 경우, 청소년 스스로가 오프라인 상에서

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피하고(Rubin, Coplan & Bower, 2009), 그러한 상황을 피하

기 위해 비대면성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환경에 의존하게 되어 온라인비행행

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이성식, 2009)를 지지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우울이 사회적 위축을 예측하는 주요요인이며(이봉

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청소년 시기의 사회적 위축이 온라인비행행동을 증가시킨

다는 연구(고은희, 김은정, 2014; 김단비, 2016)결과와도 일관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 청소년의 우울이 사회적 위축을 촉진시켜 온라인비행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청소년의 우울이 사회적 위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위축은 오

프라인비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이 오프라인비

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청소년의 소외감이 비행성향을 높이

고, 비행성향이 비행행동을 일으킨다(김선남, 1994)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했던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이나 청소년의 우울이 사회적 위축

과 같이 내면화된 행동문제로 나타났을 경우, 청소년 스스로가 오프라인 상에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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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인 상호작용을 피하고(Rubin, Coplan & Bower, 2009), 스스로 자기 안으로 숨어

드는 행동 특성을 가진다는 연구(Humel & Rubin, 1985)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공격성, 반사회성과 같은 우울증상이 아닌

과다수면이나 불면증과 같은 수면장애나 극심한 무력증, 권태감, 창피함 등의 정서적

증상으로 나타날 경우, 오프라인 상에서의 비행행동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

자체를 회피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결과는 자칫 사회적 위축이 오프라인비행을 감소시

키는 것이라 오해할 소지가 있다. 한 예로, 윤달희(2009)의 종단연구에서 사이버일탈

이 2년 뒤에 실제 일탈인 폭력 일탈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온라인비행

또한 오프라인비행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사회적 위축이 오프라인비행과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

서는 신중한 해석이 요청되며, 사회적 위축과 오프라인비행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

기 위한 제 3의 변수를 활용한 후속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의 우울이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통해 온·오프라인비행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구체

적으로 밝혔다. 특히 우울은 청소년의 온라인비행 및 오프라인비행의 근원이 되는 요

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을 경험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온라인비행이나 오프라인비행

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우울에 대한 청소년들의 대처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의 우울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며, 성인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뿐만 아니

라 주변인들도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의 온·오프라

인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우울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인 개입을 통

해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기의 발달과 정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해마다 각급 학교를 통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적 위기

에 처한 학생을 스크리닝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서는 선별된 위기 학생 및 학부모의 미동의로 인해 치료에 연계되지 못하거나 누락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향후 심리정서적 건강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과

더불어 심리적 위기 학생의 치료 의무화 등이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우울이 청소년의 온·오프라인비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비행의 촉진요인으

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중요성이 밝혀졌다. 따라서 청소년 온·오프라인비행을 예

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격

성향의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분노조절 프로그램이나 심성수련 프로그램 등의 집단상

담과 더불어 스포츠와 같은 신체활동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지행동적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의 충동성과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양승남, 2003; 장양자, 2000). 또한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기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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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인 아동기 혹은 유아기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담 시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이전의 영향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음악치료

나 미술치료와 같은 매체치료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존감향상 프로그램

이나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등의 집단상담을 통해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연습하고

사회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 상의 한계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한 척도가 타당한지에 대한 확

인이 어렵고, 사용된 척도가 측정변수들의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변수들에 대해 좀 더 타당도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분

석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청소년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음주나 흡연,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행이나 성희롱, 도박 등 여러 종류의 오프라인비행을 모두 한꺼번에 분석

하였다. 온라인비행 또한 불법 다운로드를 비롯하여 해킹이나 사이버사기, 사이버폭

력 등 여러 종류의 온라인비행을 모두 한꺼번에 분석하였기 때문에 우울이 온라인비

행과 오프라인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비행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온라인비행과 오프라인비행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이고 상세

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청소년의 온·오프라인비행에 미치는 우울의 영향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우울이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유발하는 동기로 작용할 때 온라인비행과 오프라인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온·오프라인비행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시기 및 방안마련을 위해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우

울 및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시간에 따른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청소년의 온라인비행과 오프라인비행 간의 관계에서의 매

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이라는 매개변인만을 설정하였다. 청소

년의 온·오프라인비행은 개인의 성향과 가족 및 학교 등의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

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연구에서는 우울과 온·오프라인비행 사이를 매개 또는 조

절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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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Adolescent Depression on

Online and Offline Delinquency: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Nam, Eun Jung(Sangmyung University)

Bae, Hee Boon(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dolescent depression,

which is one of the major psychological problems of adolescent period, on online and

offline delinquency mediated by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For this purpose, the

fourth year panel data of the middle school first grade students was used and analyzed

through structure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show that while adolescent depression

does not have direct effect on online and offline delinquency, it has indirect effect

through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That is, the higher the level of adolescent

depression, the higher the level of aggression, which leads to increased number of online

and offline delinquencies. It is also shown that the mediating effect is larger on offline

delinquency compared to online delinquency. Also, the higher the level of depression, the

higher the level of social withdrawal, which leads to increased online delinquency but

decreased offline delinquenc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specified the path

through which adolescent depression is mediated by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to affect online and offline delinquency, and that it provided the baseline data to prevent

online and offline delinquency of adolescents and to provide effective interventions.

« Key words: Adolescent Depression, Online Delinquency, Offline

Delinquency, Aggression, Social Withdrawal


